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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여성기업인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

‘한미 여성기업인 학술회의(컨퍼런스)’개최

□ 양국 여성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미국 최대 여성기업인

단체인 전미여성기업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지시간) 22일(목) 오전 10시, 뉴욕대

(New York University) 킴멜센터(Kimmel Center)에서 ‘한미 여성기업인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한미 여성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이 

미국에서 보다 원활히 기업 활동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금융기술(핀테크), 자율주행 기반 자료(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등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20여개사와 

미국 기업 13여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양국 여성기업인 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여성들도 참석하여 본인의 성공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및 극복 

방법 등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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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대학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간 뒤 노스먼

그러먼 등 미국 유수의 대기업을 거쳐 건강관리(헬스케어) 정보기술(IT)기업 

‘코그노상트’를 창업한 미셸 강 대표이사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이자 ‘한미경제

연구소’ 소장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가 ‘여성기업인으로서의 

경험과 여성 리더십’에 관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이영 장관을 비롯한 8명의 한미 여성경제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어갈 후배 여성 지도자(리더)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여성기업인

단체인 전미여성기업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회장 Jen Earle)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기업인단체인 한국여성

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 및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김분희) 등 한미 3대 

여성기업인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국 여성기업 간 정기적인 교류와 상호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양국 여성기업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자신의 역량과 기업을 발전시킬 지혜를 찾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가 우리 여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미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여성기업인 간 교류가 이번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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